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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crisis stages and news reporting characteristics in the disaster coverage in
the case of the Sewol Ferry sinking. As the title of a news article has substantial influence on whether 
an article is chosen for reading and how it is read, the titles of news articles were used to select the articles 
regarding the Sewol Ferry sinking reported for the first four months since the incident occurred. The titles
were classified by attribute agenda and keywords were sorted using the Macro program.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network analysis and content analysis. The results of network analysis indicate that keywords
change in accordance with crisis stages and vary among newspaper publishing companies. The results 
of content analysis show that attribute agendas change depending on the crisis stage. As the crisis gets 
sever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spaper companies become clea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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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건은 300여명이 희생되었

고 특히 고등학생 희생자가 많아 우리사회에 큰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 이 사건의 경우 사고의 발생원인, 사고

의 수습, 처리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

점들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기도 했다. 사건 발생 

직후 국내 대부분의 언론매체에서는 대규모 취재진을 

파견하여 사건과 관련한 많은 정보를 쏟아내기 시작했

다. 대중은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재난과 관련한 정보를 

미디어, 즉 신문과 TV, 라디오 등을 통해서 접하게 되

기 때문에 미디어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건에 대한 언론에서의 보도는 사

건 발생 초기부터 많은 오보와 선정적인 기사들로 대중

을 혼돈에 빠지게 하여 저널리즘의 참사라는 오명을 초

래하였다(Lim, 2014). 

재난보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재난에 대

한 보도 프레임을 분석하고 실태와 개선방안을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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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Kim & Park, 2009; 

Cho, 2012). 그러나 재난을 발생시점부터 수습에 이르

기까지 동태적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일련의 과정을 종

합적으로 살핀 보도분석을 해야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

능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재난 위기 발생에서부터 

마무리까지 각 단계별로 매체별 보도 특성에 어떠한 차

이가 있는지를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 과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미디어는 위기 등 이슈 보도를 함

에 있어 각 미디어가 지향하는 이데올로기(ideology)를 

반영한다(Baek & Lee, 2011). 이에 이 연구에서는 미

디어의 재난보도에 있어 매체별 이데올로기적 특성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미디어의 재난보도에 있어 단순보도 프레

임 분석을 뛰어넘어 시계열에 따른 미디어 보도 특성 

등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재난위기 연구의 이론적 외연

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재난커뮤니케이션 메시지 관리

에 있어 상식적으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논의

1. 재난과 재난 보도

‘재난(disaster)’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다. 재난에 대한 학술적 정의를 보면, Fritz(1961)는 

재난을 “특정 시간과 장소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물리

적 손상과 사회적 붕괴를 일으켜서 사회 전체, 혹은 일

부 주요한 기능이 마비되게 되는 사건”으로 정의하였다

(Kim, 2005 재인용). Ryu & Kang(2011)는 “대규모 인

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야기하면서 그로 인해 사회 시스

템이 마비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규정하였다. UN 국

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가 작성

한 “재난시 인간의 보호”라는 주제의 보고서(제3조)에 

다르면1) “재난이란 비참한 사건(재앙) 또는 인명 손실, 

엄청난 인간의 고통 및 괴로움, 대규모의 물리적, 환경

적 손실을 초래하는 일련의 사건들과 이로 인해 사회의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재난은 발생 원인에 따라 종류를 규정하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 제 3조에서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

회재난으로 구분하여 구별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과 관

련한 기존연구에서 재난의 양상이 더욱 복잡해지면서 

분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규정되기도 한다

(Kim, 2003; Lim, 2014). 

재난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통로는 재난에 직접적

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경우와 재난 

발생 후 대중이 사건을 인지하면서 나타나는 경우로 분

류해 볼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대중은 미디어의 

재난보도를 통해 재난의 발생, 수습과정, 피해 규모 등

을 인지하게 되는 만큼 재난보도는 재난이 사회에 미치

는 영향과 밀접한 영향이 있다. 재난보도에 대해 Ryu 

& Kang(2011)는 “특정한 시점에 발생하여 대규모의 피

해를 불어 일으키는 인재, 혹은 자연적 재해에 대해 그

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언론활동”으로 정의

하였다. Park(2009)은 “특정한 시점과 지역에 발생되

어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인명피해 또는 

자연적 재해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언론활동은 재난에 관련된 단순한 

정보제공 외에 구조, 문제해결 및 사후 대책까지 포함

하고 유사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역할을 통해 전반적

인 위기관리를 한다고 할 수 있다.

2. 재난보도 특성과 연구 경향

재난방송에 대해 Lee(2009)는 3가지 원칙인 신속⋅
정확성의 원칙, 피해자 중심의 보도, 인권보호의 원칙

을 기준으로 재난방송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재난보도

는 사실과 흥미보다는 정확함을 기본으로 전문성과 계

몽성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갈

등에 대한 내용보다는 통합을 지향하고 있으며, 해당 

1) chap6.pdf (http://legal.un.org/ilc/reports/2013/english/)

2) 법률 제11495호, 2012.10.22.,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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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관찰자가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접근하게 된다

(Hwang, 2014). 재난보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재난

의 발생과 피해를 대중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순히 재난 상황만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대피를 유도하는 등 재난

에 안전하게 대응하고 예방하는 활동 또한 언론의 역할

이라 보았다(Lee, 2011; Kim, 2011; Back & Lee, 

2012). 이러한 차원에서 재난보도는 재난의 시작부터 

피해를 수습하는 전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난보도와 관련된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1990년대 

이후 국내에서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 재난사고가 연이어 일어나면서 재난보도에 대

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시도되었다(Kang, 1996). 2001

년대 이후 재난보도의 특성, 프레임, 보도 형태, 필요

성, 문제점, 실태와 개선방안 등의 연구들이 이루어졌

다 (Kim, 2003; Kim, 2005; Park, 2009). 2011년대부

터는 재난보도의 방향, 보도준칙, 유형, 의제설정, 분노 

표출 등의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Ryu & Kang, 

2011; Back & Lee, 2012; Lee & Song, 2014; Song, 

2015).

이 연구들은 대개 재난보도와 관련한 단편적인 분석

이 주류를 이루며 새로운 분석방법이나 시계열적인 분

석 접근은 부족한 실정이다. Back & Lee(2012)는 재난

보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발생 이후의 복구

와 예방까지도 언론이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보

면 재난보도의 시계열적 분석 접근의 필요성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난 초기에는 신속한 

보도도 중요하지만 대중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재난이 수습되는 과정에서는 사고

의 원인과 피해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수습 

후에는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예방 차원의 제도

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Park, 2009). 이러한 차원에

서 재난보도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의 발생 시점부터 확산과 피해를 수습

하는 전 과정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의 

전달과 기능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 만큼 본 연구

에서 재난보도에 대해 네트워크 분석과 내용분석 방법

을 함께 이용하여 시계열, 매체별 분석을 시도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 보인다. 

3. 네트워크 분석 (Network Analysis)

네트워크의 기본 형태는 행위자(점, node)와 관계

(선, link)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주제(subject)가 행

위자와 관계가 되는가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네트워크

가 구성된다(Hwang & Kim, 2014). 행위자가 사람이

고 관계가 사람들 간의 관계일 경우 휴먼네트워크(혹은 

사회 네트워크), 대학교가 행위자이며 관계가 공동연구

일 경우 학술관계 네트워크가 된다. 또한 신문기사 속 

단어가 행위자이며 단어 간 연결이 관계일 경우 언어 

네트워크(Semantic network)가 된다. 네트워크 이론

은 사회과학 분야로 빠르게 확장되었는데 이는 컴퓨터

를 통해 자료를 분석하고 수학, 통계물리 분야에서 분

석기법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Wasserman, 1994; 

Park, 2003). 네트워크 분석은 시스템 속 구성요소의 

위상(topology)과 복잡한 시스템의 구조, 특성을 알 수 

있게 해 준다(Hwang & Kim, 2014). 네트워크 분석에

는 다양한 수식 지표가 이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연결도(degree), 인접중앙성(closeness degree), 사이

중앙성(betweeness degree)이 있다(Kim, 2003). 이런 

지표를 통해 네트워크에 속해있는 행위자(점)들이 어떤 

관계(선)로 연결되어 있고 연결도 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수치적으로 분석하여 질

적 분석 외에 양적인 분석을 통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네트워크 분석법은 최근 사회과학 분야에서 활발하

게 이용되고 있다. 학술적 관계에 대한 연구로는 국가 

간 학문분야 비교분석, 공저자 네트워크 분석, 공동연

구 네트워크 분석이 있다. 또한 네트워크 지표를 통해 

학제간 연결이 얼마나 긴밀한지 그 정도를 알 수 있다

(Leydedorff, 2007). 이 밖에도 공공갈등 구조 분석 연

구와 같이 사회갈등에 대한 분석에서도 네트워크 분석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Chae, 2009). 커뮤니케이션 분



4   Crisisonom y Vol.12 No.3

야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연구로는 중앙 일간지를 대상

으로 언론의 여론형성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Jang, 

1997), 신문기사 제목을 통한 대권 예비후보자들에 대

한 네트워크 분석(Nam & Park, 2007), 대통령 후보들

의 TV 합동토론을 바탕으로 진행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

(Park, 2009) 등이 있으며 SNS를 이용한 위기이슈의 

발생 가능성과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에서도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여 공유된 가치와 생각, 갈등을 파악하고 

있다(Hong & Cha, 2015). 

네트워크 분석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시스템의 구조

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준다. 기존의 재난보도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 내용분석 위주였던 것에 반해 본 연구에

서는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재난보도에 복잡

하게 얽혀있는 매체별, 시계열에 따른 보도 특성을 분

석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 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재난보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분석

에서 그간 간과되어왔거나 미흡한 시계열, 매체별 보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언론보도의 특성을 상징적으로 

압축한 기사제목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하여 다

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1. 언론의 재난보도에 있어 시계열에 따

른 네트워크분석에서 나타나는 보도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2. 언론의 재난보도에 있어 보도매체에 

따른 네트워크분석에서 나타나는 보도특성은 어떠한가? 

이와 더불어 기사 제목에 대한 내용분석을 적용해, 

기사 제목을 몇 가지 범주로 분류한 다음 시계열과 매체

별로 어떠한 특성이 발견되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연구문제를 추가로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2-1. 언론의 재난보도에 있어 시계열에 따

른 내용분석에서 나타나는 보도의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2. 언론의 재난보도에 있어 보도매체에 

따른 내용분석에 나타나는 보도의 특성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1) 분석 대상과 기간

본 연구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2014년 4월 16일부

터 사고 피해상황이 수습되고 재판이 시작하며 사건이 

1차 마무리 되는 8월까지 4개월을 분석 기간으로 삼았

다. 재난은 시간이 지나며 발생, 확산, 수습되는 과정을 

거치고 이런 과정에서 보도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과 사

회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달라진다(Park & Lee, 2013). 

세월호 사건의 경우 4개월의 시간이 지나며 사건이 수

습되는 과정으로 접어들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6.4지

방선거, 7.30재보궐 선거, 교황방한과 같은 주요 이벤

트도 진행되었던 만큼 보도에서 초점을 맞추는 부분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능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간은 1개월씩 4개의 단계별로 세분화 하였다. D+1단

계(2014.04.16~05.15), D+2단계(05.16~06.15), D+3

단계(06.16~07.15), D+4단계(07.16~08.15) 이다.

분석대상은 매부수, 역사, 성향 면에서 국내 종합일

간지를 대표하고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인 입장과 보수

적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성이 있는 매체로 선택하고자 

하였다. Lee(2011)에 의하면 언론은 취재원의 발언의 선

택, 배제 여부 보다는 발언내용이 자사의 편집방향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강조된다고 하였으며 Park(2011) 또

한 언론사가 자사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일반적으로 허

용되는 수준 이상으로 편향된 뉴스를 제공한다고 하였

다. 천안함 사건의 경우에도 각 언론사가 지향하는 정치 

성향에 따라 보도 프레임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Lim, 

2013). 언론사의 보도 행태, 프레임에 관한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종합일간지 중 4개(조선, 동아, 한겨레, 경향)

를 선택하였다(Lee, 2011; Park, 2011; Lim, 2013).

보도 기사는 각 신문사의 지면보도로 그 대상을 한정

하였다. 분석 데이터는 수집된 보도기사의 제목(title)

이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일 지라도 내용을 함

축하고 정리해서 기사의 제목을 뽑는 과정에서 편집데

스크의 판단이 개입하게 된다. 즉, 편집 데스크의 의도, 

가치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미를 담고 있는 독립적인 

문장이 되는 것이다(Lee, 2004; Kim, 2007). 또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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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ccident situation 
and Damage level
(사고 상황 및 피해수준)

reconstitution of accident situation, sinking situation, investigating situation, damaging 
situation, rescuing survivors and collecting the bodies of the victims, rescuing operation, 
salvage the hull, diver
(사고 상황의 재구성, 침몰상황, 수색상황, 피해상황, 생존자와 시신 수습, 구조 활동 관련사항, 
인양, 잠수부)

2. Cause of accident 
and Related corruption 
(사고원인과 관련비리)

captain and sailor’s negligence, ferry’s safety defect, natural problem(rock ,ocean 
current), Cheonghaejin shipping firm’s corruption, a back-scratching alliance of 
government and businesses
(선장과 선원의 운전상의 과실, 선박 안전 결함문제, 암초와 해류 등 자연적 문제, 청해진 해운관련 
비리(구원파,유병언 등), 해수부 관피아, 업체 유착 등)

3. Safety awareness 
and Insufficient disaster response
(안전의식과 재난대처 미흡)

captain and sailor’s turn away from rescue, inexperienced action, chaos of counting 
casualties, absence of Integrated disaster system, Maritime police, safety education 
manual, golden time, confirm of death stamp
(선장과 선원의 구조 외면, 대응 미숙, 정부 사고 대응 미숙, 사상자 집계 혼란, 통합재난시스템 
부재, 해경관련 , 안전교육, 매뉴얼, 골든타임 사망도장 확인)

4. Investigating responsibility 
and Provide a countermeasure
(책임규명 및 사후대책)

punishing person in charge, finding cause of the accident, government system change, 
trial process and testimony, compensation for the bereaved, trauma care, special 
admission, the funeral, righteous dead, prohibition of school trip
(책임자 처벌, 원인규명, 정부 시스템 변화, 재판과정 및 진술, 유가족 보상, 처우, 트라우마 
치료, 특례입학, 장례, 의사자지정, 수학여행 금지)

5. A Victim and The Bereaved
(희생자와 유가족)

survivor/victims’s story, bereaved interview, survivor/victim’s trauma, Danwon Highschool
news, the bereave’s protest, etc..
(생존자/희생자 사연 및 유가족 인터뷰, 생존자/희생자 정신적 트라우마, 단원고 소식, 유가족 
시위 및 사회적 행동, 기타)

6. Public opinion 
and Relation event
(여론, 민심 및 연관사건(영향))

Act of a memorial, yellow ribbon campaign, SNS, spreading incorrect information, 
controversy of report behavior, change of awareness of the way of life, reaction of the 
religious world, human kindness, sadness, condolences, painfulness, anger, fund-raising 
campaign, voluntary service, vice principal, etc..
(개인 및 단체의 추모 행위, 노란리본 캠페인, SNS, 허위사실유포, 보도행태논란, 기본 질서에 
대한 경각심 (삶의 방향에 대한 의식변화), 종교계 반응(교황방문), 온정, 슬픔, 애도, 바램, 
안타까움, 분노, 모금, 봉사, 교감선생님)

7. Government 
and Politics (election)
(정부와 정치(선거))

political ideology, politician, parliament, president, government response, election, 
vote, competition of election pledges, enactment of special law, the Ministry of Education, 
superintendent of education, plain clothes policeman, etc..
(정치 이데올로기 연결, 정치인, 국회, 대통령, 정부 반응, 선거, 투표, 공약경쟁, 특별법 제정, 
교육부, 경기교육감, 선거 및 투표, 사복경찰)

8. Overseas reaction 
(해외반응)

foreign government, the media, civic reaction, expert reaction
(해외정부, 언론, 시민 반응, 전문가 반응)

9. etc.(기타) entrance examination, economic influence, etc.. (입시, 경제 영향 등 기타)

Table 1. Category for news title

근 수용자의 뉴스 구독형태는 기사 내용에 집중하기 보

다는 제목만 읽거나, 앞부분만을 읽는 형태로 변화하며 

신문제목이 여론형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Kang, 2012; Lee, 2012). 이와 같은 이유로 분석데이

터는 기사전체 내용이 아닌 기사제목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은 각 신문사의 지면보도DB를 이용하였다. 

‘세월호, 단원고’를 포함하고 있는 기사를 검색하였으

며 수집된 기사는 총 910개이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사 제목의 키워드를 이용한 네트워

크 분석방법(Network Analysis) 과 기사제목을 범주

화 하여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을 같이 적용하

였다. 네트워크 분석 방법은 분석대상의 전체적인 구조

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내용분석은 분석대상 

내부의 세밀한 특성에 기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 방법과 내용분석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재난보도에 대해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에서 종합

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재난보도의 매체

별, 시계열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방법에서 사용한 기사제목 키워드는 

직접 제작한 엑셀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출하였

다. 엑셀매크로에서는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프로그램3)

과 R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한 엑셀매크로 프로그램으로 

3) 국민대 한글공학 정보검색 연구소 (강승식 교수):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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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여 키워드 추출과 워드클라우드 이미지를 분석 

저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워드클라우

드를 통한 이미지분석 전 단계에서 추출된 키워드 목록

을 이용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는 Ucinet과 Netdra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시각화 하였다. 내용분

석을 위해서 기사 제목을 범주화 하였다. 범주 분류는 

태풍나리, 일본 대지진 그리고 세월호 사건의 보도에 

대한 연구의 기존 분석틀을 참고하였다(Lee & Choi, 

2008; Cho, 2012; Lee & Song, 2014). 기존의 분석틀

에 사전테스트를 통해 알게 된 기사 제목의 특성과 분석 

기간의 보도 변화 경향을 고려하여 범주를 추가, 삭제

했다. 최종적으로 사고 상황 및 피해수준, 사고원인과 

관련비리, 안전의식과 재난대처미흡, 책임규명 및 사후

대책, 희생자와 유가족, 여론 민심 및 연관사건, 정부와 

정치, 해외반응, 기타의 9개의 범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범주는 ‘사고 상황 및 피해수준’ 이다. 사고 

상황(침몰, 수색, 피해) 과 피해수준(생존자, 시신, 인

양) 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범주는 ‘사
고원인과 관련비리’ 이다. 선장과 선원의 과실, 암초와 

해류의 자연적 문제, 관련비리(해수부, 관피아, 구원파) 

등이 포함되었다. 세 번째 범주는 ‘안전의식과 재난대

처 미흡’ 이며 네 번째 범주는 ‘책임규명 및 사후대책’ 
이다. 다섯 번째 범주는 ‘희생자와 유가족’, 여섯 번째 

범주는 ‘여론, 민심 및 연관사건(영향)’으로 사건과 관

련된 여론, 민심과 사회에 미친 영향과 관련된 기사제

목으로 분류하였다. 일곱 번째 범주는 ‘정부와 정치(선

거)’ 로 정치권, 국회, 정부 에 관련된 기사 제목이다. 

6월 지방선거가 있었던 만큼 이와 관련된 내용도 분류

에 포함되었다. 여덟 번째 범주는 ‘해외 반응’ 이다. 사

건에 대한 해외정부와 시민의 반응이 분류되었다.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연구 신뢰도를 위해 사전테

스트를 진행하였다. 4단계로 세분화된 분석 기간에서 

각 단계에 20개씩 총 80개의 기사를 추출해서 2명의 연

구자가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신뢰도는 홀스티 지

수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1차 테스트에서 코더 간 신

뢰도는 .86 이었다. 각 범주의 조작적 정의에 대한 재교

육을 통해 2차 테스트 결과 신뢰도는 .97 이었으며 이

에 분석을 진행하였다.

Ⅳ. 분석 결과

전체 910개의 기사의 신문사별 보도 량은 4개 신문

사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기간별로 분류해 보

면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D+1단계 가 전체 기사 보도 

량의 52% , D+2단계는 17%, D+3단계는 13%, D+4단

계는 18%의 비율로 나타났다.

Newspaper Number (ratio) Stage Number (ratio)

Dong-A 222(24.4) D+1 472(51.9)

Chosun 221(24.3) D+2 155(17.0)

Hankyoreh 249(27.4) D+3 117(12.9)

Kyunghyang 218(24.0) D+4 166(18.2)

910(100.0%) 910(100.0%)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1) 기사제목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1) 시계열 기사제목 네트워크 분석

시계열에 따른 기사제목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네트워

크 연결도(degree)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연결도 분석

은 크게 한 단어가 여러 단계에 연결되어 있는 연결도 

4,3,2인 단어들과 각 단계에 개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연결도 1인 단어들로 분류할 수 있다. 시계열 단계는 총 

4단계로 D+1단계(04.16-05.15), D+2단계(05.16-06.15), 

D+3단계(06.16-07.15), D+4단계(07.16-08.15) 이다. 

연결도 2인 단어들은 2개의 단계에 연결되어 있으며 

‘교사, 교육감, 생존, 시신, 아이, 엄마, 일, 특별법, 해

경, 희생자’로 사고의 수습과 책임규명에 속하는 단어

들이 많았다. 연결도 3인 단어는 3개의 단계에 연결되

어 있는 단어들로 ‘가족, 유가족, 유족, 참사’이다. 주로 

유족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연결도 4는 

모든 기간에 공통적으로 등장한 단어들로 검색어인 ‘세
월호, 단원고’ 이외에 ‘실종자’ 와 ‘학생’ 이다. 이 단어

들은 사건이 발생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흘러

도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실종자 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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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 Degree Closeness Betweenness

단원고/세월호/실종자/학생 4 0.5 0.1

가족/유가족/유족/참사 3 0.4 0

교사/교육감/생존/시신/아이/엄마/일/특별법/해경/희생자 2 0.4 0

100/2학년/경기/경기교육감/교황/구명조끼/구조/국회/눈물/명/발견/사고/
사람/선생님/선장/세월호특별법/수색/수습/아들/안산/여객선/예슬이/일반
인/잠수사/제자/조사위/증언/진도/진보교육감/진실/침몰/팽목항

1 0.3 0

Table 3. Network centrality of news title based on time-series

Figure 1. Network map of news title based on time-series

직도 발견되지 못 한 사람들이 있고 희생자의 대부분이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학생과 단원고 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 즉, 연결도 4인 단어들은 그 자체만으

로 사고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 준다.

각 단계에 개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연결도 1 단어

들은 각 단계에만 나타나는 의제를 알 수 있게 해준다. 

D+1단계에는 ‘여객선이 진도에서 침몰하는 사건이 발

생했다’ 는 사건 발생에 초점이 맞춰진 단어가 개별적으

로 등장했다(‘침몰, 진도, 여객선, 사고, 구조, 선장, 구

명조끼’). D+2단계에는 ‘경기교육감, 선생님, 발견, 수

색, 잠수사, 일반인, 제자’ 의 단어가 이 시기에만 등장

했는데 이를 통해 D+2단계에는 잠수사들이 수색에 집

중했다는 것과 경기교육감 선거가 이 시기 중요 의제였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3단계에는 ‘수습, 눈물, 진보

교육감, 팽목항, 예슬이’ 가 개별적으로 등장하며 진보

교육감에 대한 보도와, 팽목항이 중요한 장소로 등장했

으며, 사고가 수습되는 과정으로 접어들었던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D+4단계는 ‘증언, 진실, 조사위, 진

실, 국회, 100, 교황’ 이 개별적으로 보도되었다. 이를 

통해 4시기에 들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되며 책임자 조사와 학생들 증언, 사고원인에 대한 조

사, 특별법과 관련한 국회 보도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지 100일이 되었고, 이 

시기 교황의 방한 행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계열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결과 모든 단계에 걸쳐 

등장한 연결도 4의 단어들은 재난의 성격, 전체 기간 

동안 초점이 맞춰진 주요 내용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단계에만 개별적으로 연결된 연결

도 1의 단어들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시간의 흐름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신문보도가 특정한 시기에 어

떤 “일”에 초점을 맞춰 기사가 보도되었는지 알 수 있게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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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 Degree Closeness Betweenness

학생/실종자/세월호/단원고/가족 4 0.5 0.1

특별법/참사/유족/엄마/안산/아이 3 0.4 0

희생자/해경/탈출/유가족/시신/선생님/사고/눈물/구조 2 0.4 0

확인/침몰/친구/진상규명/진도/주검/조문/정부/전문가/일/우리/영정/여객선/아들/
수색/세월호의/생존자/분향소/발견/박지영/명/규명/국민/교육감/교사/100

1 0.3 0

Table 4. Network centrality of news title based on news company

Figure 2. Network map of news title based on news company

(2) 보도 매체별 기사제목 네트워크 분석

보도 매체별 네트워크 분석에는 신문사별 기사제목 

분석에서 4개 신문사에 모두 등장한 연결도 4인 단어는 

‘학생, 실종자, 세월호, 단원고, 가족’ 이다. 연결도 3인 

단어는 ‘특별법, 참사, 유족, 엄마, 안산, 아이’ 이며, 

연결도 2인 단어는 ‘희생자, 해경, 탈출, 유가족, 시신, 

선생님, 사고, 눈물, 구조’ 이다. 연결도 1은 각 신문사

별로 등장한 개별 단어로는 한겨레는 ‘규명, 진산규명, 

친구, 아들, 교육감, 주검, 발견’ 이 나타났고 경향일보

에는 ‘정부, 영정’ 이 나타났다. 동아일보는 ‘우리, 조

문, 전문가, 박지영, 분향소, 생존자’ 가 나타났다. 조선

일보에는 ‘100일, 교사, 침몰, 확인, 진도, 수색, 여객

선, 국민’이 나타났다.

연결도 3,2 의 단어들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연결

되어 있지만 각 신문사에 개별적으로 연결된 연결도1 

단어에서는 매체 성격 별 단어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한겨레, 경향신문은 ‘진상규명, 정부, 주검’ 과 연결되

어 있으며 동아, 조선일보에서는 ‘조문, 분향소, 교사, 

침몰, 여객선’ 이 연결되어 있다. 이를 보면 ‘한겨레-경

향’ 등 진보 매체에서는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관점을 보

인 반면 ‘동아-조선’ 등 보수 매체는 애도와 함께 사실

보도 중심 이라는 차이를 용어사용에서 발견할 수 있다.

2) 기사 제목에 대한 내용 분석

(1) 시계열 기사제목 내용분석

시계열에 따른 기사제목 내용분석에서는 전 단계에 

걸쳐 나타나는 주요 범주와, 각 단계의 특성을 보여주

는 범주를 볼 수 있다. 모든 기간에 가장 많이 나타난 

범주는 ‘희생자와 유가족’ 이다. 이 범주는 각 기간에서 

가장 높은 범주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 사회적으로 매

우 충격적이고 그 여파가 컸던 만큼 ‘여론 ,민심 및 연관

사건(영향)’ 범주도 높게 나타났으며 선거가 진행되었

고 또 세월호 특별법이 주요 의제로 등장한 만큼 ‘정부, 

정치’관련 범주도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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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Dong-A Chosun Hankyoreh Kyunghyang Total

1. Accident situation and Damage level 13.5 16.3 12.9 11.9 54.6 

2. Cause of accident and Related corruption 0.9 2.3 1.6 0.9 5.7 

3. Safety awareness and Insufficient disaster response 9.0 9.0 7.2 6.4 31.7 

4. Investigating responsibility and Provide a countermeasure 7.7 10.4 6.0 10.6 34.6 

5. A Victim and The Bereaved 31.1 24.0 30.1 30.7 115.9 

6. Public opinion and Relation event 21.6 24.4 19.3 23.9 89.2 

7. Government and Politics 11.3 9.0 15.3 9.6 45.2 

8. Overseas reaction 1.8 1.8 0.4 0.9 4.9 

9. etc. 3.2 2.7 7.2 5.0 18.1 

Table 6. Distribution of news title based on news company
(단위: %)

Category　 D+1 D+2 D+3 D+4 Total

1. Accident situation and Damage level 17.8 13.5 6.0 7.2 44.6 

2. Cause of accident and Related corruption 2.3 0.6 0.0 0.6 3.6 

3. Safety awareness and Insufficient disaster response 12.5 1.3 6.8 1.8 22.4 

4. Investigating responsibility and Provide a countermeasure 4.4 12.3 12.0 14.5 43.1 

5. A Victim and The Bereaved 27.3 29.7 41.0 24.7 122.7 

6. Public opinion and Relation event 25.2 16.1 12.0 26.5 79.8 

7. Government and Politics 6.4 19.4 14.5 16.3 56.5 

8. Overseas reaction 2.1 0.6 0.0 0.0 2.8 

9. etc. 1.9 6.5 7.7 8.4 24.5 

Table 5. Distribution of news title based on time-series
(단위: %)

D+1단계에는 여론, 민심 및 연관사건과 사고 상황 

및 피해수준이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D+1단계가 사건의 발생 직후인 만큼 사고 상황을 보도

하는 기사가 많았으며 이 사고가 사회에 얼마나 큰 충격

을 주었는지를 알 수 있다. D+2단계에는 정부 및 정치 

범주와 책임규명 및 사후대책 범주가 D+1단계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이는 D+2단계에 치러졌던 교육감 선거

와 관련이 있으며, 또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 후가 지난 

시점인 만큼 사고에 대한 책임규명과 사후 대책으로 보

도의 초점이 옮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3단계, 

D+4단계로 갈수록 범주 분포는 사고 상황, 사고원인, 

미흡한 재단대처에 대한 보도가 점차 낮아지며 추후 대

책, 수습, 책임 규명 등 후속 조치에 속하는 범주에 중

심이 맞춰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범주의 분포는 단계

가 변함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 통해 각 시기의 보도기

사가 어떤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2) 보도 매체별 기사제목 내용 분석

각 신문사에 따른 범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보도 

매체별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로 전체 기간에 걸

쳐 범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후 더 자세한 분석을 

2차로 시계열에 따른 신문사-범주 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 분석결과 동아, 한겨레, 경향신문의 경우 희생자와 

유가족 범주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는 달리 조선일보

의 경우 희생자와 유가족 범주와 여론, 민심 및 연관사

건 범주가 높게 나타났다. 전체 분포와 가장 비슷한 범

주 분포를 보인 매체는 동아일보이다. 전체 신문사 분

석에서는 진보, 보수 신문사 간 범주 분포에서 눈에 띄

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차 분석에서는 시계열 단계에 따른 신문사별 범주 

차이를 분석하였다. 2차 분석에서도 진보-보수별 뚜렷

한 성향 차이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단계에 따라 

각 신문사별 범주 형태가 모두 달라지는 흥미로운 결과

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신문사별로 

범주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 카이스퀘어(chi-square 

test) 검정을 실시하였다.

카이스퀘어 검정은 빈도에 대한 검정으로 category 

요소들 간에 동질성 혹은 독립성을 테스트 하는 것이다. 

영가설(null hypothesis)은 신문사들 간에 범주별 분포

가 동질하다는 것이었다. 카이스퀘어 분석 결과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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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istribution of news company for news title category separated by reporting date

하게 영가설을 기각(reject) 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이

는 D+2단계, D+3단계, D+4단계에는 신문사별로 범주

별 분포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사건 발생 초기에

는 사고 상황이나 피해수준과 같은 단순 사실에 초점을 

맞춘 보도가 많아 신문사의 특징이 나타나는 기사가 적

은 반면 후기로 갈수록 단순 보도에서 벗어나며 보도된 

기사에서 신문사별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재

난보도에서 시계열에 따라 매체별 보도특성이 변화하

는 과정을 발견할 수 있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재난보도에 대해 네트워크 분석방법

과 내용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시계열, 매체에 대한 형

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재난보도에 대

한 신문기사의 초점(focus) 이 재난 발생 후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신문사별로 재난

만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월호 사건 발생 후 4개월 동안 

4개 매체(조선, 동아, 한겨레, 경향)의 지면보도 기사제

목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시

계열에 따른 네트워크 분석 결과 전체 기간에 걸쳐 등장

한 연결도 4인 단어는 발생한 사건의 기본적인 성격과 

사건이 가지고 있는 큰 내용을 대변한다. 이와는 반대로 

각 기간에 개별적으로 연결된 연결도 1의 단어들은 그 

시기에만 중요하게 등장한 주제로 이를 통해 각 기간의 

보도기사가 중점을 두고 있는 시기별 초점을 알 수 있었

다. 둘째, 매체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한겨레-경

향’과 ‘동아-조선’의 개별 연결 단어들의 성격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신문사들이 크게 

진보-보수적 입장을 대표하는 만큼 신문사의 성격에 따

라 성격이 다른 단어들이 기사 제목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시계열에 따른 내용 분석 결과 전 단계

에 걸쳐 가장 많이 나타난 중심 범주는 ‘희생자와 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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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이다. 또한 각 단계마다 중요하게 등장한 범주를 통

해 네트워크 분석결과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각 기간의 

재난보도가 어떤 범주에 초점을 두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넷째, 매체에 대한 내용 분석 결과 사건 발생 

후 시간이 길어질수록, 즉 D+1단계에서 D+4단계로 옮

겨갈수록 각 신문사에 따라 범주 분포형태가 각각 달라

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의 시사점은 사건 발

생 초기에는 단순 사실 보도(사고 상황, 피해수준) 가 많

았던 만큼 신문사의 성향이 기사에 나타나지 않지만 사

건 발생 후 시간이 길어질수록 보도의 형태가 단순보도

에서 벗어나며 기사의 제목에서 각 신문사마다 개별적

인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결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재난보도에 대한 

기사 제목을 토대로 네트워크분석과 내용분석 기법을 

적용해 시계열과 매체별 언론보도의 특성을 연구한 것

이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는 만큼, 연구결과의 일반

화를 함에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 연구는 

‘세월호’ 사건을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는 세월호가 아닌 유사한 타 대형 재난 사건에 대한 조

사 분석을 추가로 실시해 비교연구를 한다면 보다 유의

마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에서는 

‘기사 제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목분석 외에 

내용분석을 추가한다면 보다 입체적 분석 결과를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목과 내용상의 차이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는 4개 신문 매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신문 이외에 TV 

등 방송 보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쇄매체와 영상 매체

의 보도 차이를 비교하거나 인터넷이나 SNS상에 나타

나는 수용자의 글에 대한 특성과 비교분석을 한다면 보

다 종합적인 재난보도에 대한 시계열, 매체별 특성 비

교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 연구 분석에

서는 여러 네트워크 지수 중 연결도만 이용하였다. 추

후 더 다양한 보도 매체를 선정하고 분석 기간도 더 확

장하여 사이중앙성, 인접중앙성과 같은 다른 네트워크 

지수를 통해 더 세밀한 분석을 시도해 보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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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기보도의 시계열⋅매체별 보도 특성

- 세월호 사건에 대한 네트워크, 내용분석 적용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재난보도에서 나타나는 시계열, 매체별 보도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독자층의 구독형태에서 기사제목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분석 

대상은 세월호 사건 발생 후 4개월간 신문에 보도된 기사제목으로 한정하였다. 수집된 제목을 범주

화하고 직접 제작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키워드도 추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내용분석과 

함께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새롭게 시도해 보았다. 분석결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는 시계열 단계

에 주요 키워드가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매체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단어의 성격 차이

도 알 수 있었다. 내용분석을 통해서는 시계열에 따라 매체별 주요 범주 분포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건 초기에는 단순보도로 인해 드러나지 않던 매체별 특징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두드러

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재난보도에 대한 새로운 분석방법을 시도한 만큼 

그 연구의 한계점과 가능성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재난보도, 내용분석, 네트워크 분석, 시계열, 보도특성,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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